
6	그림 「서당」을 보고 어떤 장면인지, 어떤 느낌이 드는지 써 봅시다.

옛날 중국에 차윤과 손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차윤은 공부를 매우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이 가난해 등불에 넣을 기

름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차윤은 여름철에 개똥벌레를 명주 주머니에 넣어 

책에 비추어 등불처럼 사용하였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책을 읽었습니다. 

손강 역시 집이 가난해 등불을 켤 수 없었습니다. 손강은 겨울이 되면 쌓인 

눈에서 반사되어 비치는 달빛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그림을 보고 각 장면에서 떠올린 느낌을 썼나요?

배움 다지기

 글을 읽고 어려움을 이겨 낸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어려움을 이겨 낸 사람들9

차윤과 손강이 어떻게 가난을 이겨 내고 공부했는지 읽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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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스티븐 호킹

“엄마, 저 별 좀 보세요!”

새까만 밤하늘에 보석 같은 별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았어요. 스티븐은 

하늘에 콕 박혀 있는 별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스티븐, 이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엄마는 스티븐의 반짝이는 두 눈을 다정하게 들여다보았어요.

“저는 우주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 매우 궁금하거

든요!”

스티븐은 넓은 하늘을 상상만 해도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스티븐은 열일곱 살 때, 영국에서 이름난 옥스퍼드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스티븐은 특히 과학과 수학에서 실력을 나타냈어요. 하루는 과학 선생님이 어

려운 숙제를 냈어요.

“이 책에 나온 문제를 풀어 오게.”

스티븐은 문제를 푸는 대신 그 책의 잘못된 곳마다 모두 빨간 표시를 했어

요. 선생님은 스티븐이 가져온 책을 살펴보

고 깜짝 놀랐어요. 스티븐이 선생님보다 훨

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느 화창한 봄날, 스티븐은 친구들과 신나

게 농구 시합을 했어요. 시합이 끝난 뒤에 스

티븐은 신발 끈을 묶으려고 몸을 앞으로 숙

였어요. 그때였어요.

“어! 신발 끈을 묶을 수가 없어.”

스티븐은 손가락이 막대기처럼 빳빳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루게릭병●입니다. 앞으로 2년밖에 살 수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공부할 게 얼마나 많은데…….”

스티븐은 너무도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스티븐의 병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스티븐은 계단에서 심

하게 굴렀어요. 머릿속이 꽉 막힌 것처럼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스티븐

은 무서움에 온몸을 벌벌 떨었어요. 친구들의 도움으로 치료를 하던 어느 날이

었어요. 지능 검사를 받은 스티븐은 지능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 난 계속 공부할 수 있어!”

스티븐의 마음에 희망이 솟구쳤어요. 스티븐은 지팡이를 짚고 전보다 더 절

뚝거렸지만 과학 공부에 온 노력을 기울였어요.

“우주의 신비를 꼭 밝히고야 말겠어.”

케임브리지 대학교로 학교를 옮긴 스티븐은 데니스 시아마 교수님을 만났

어요. 교수님은 스티븐을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대했어요. 그리고 스티븐이 

어려운 우주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었어요. 시아마 교수의 

도움으로 스티븐은 박사가 되기 위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팽창하는 우주의 성질’

스티븐이 쓴 글의 제목이에요.

장애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한 스티븐은 훗날 세계 최고의 우주 과학자

가 되었어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티븐 호킹 박사지요. 스티븐 호킹이 

위대한 것은 천재라서가 아니라 장애를 극복하고 더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에

요. 그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어요.

● 루게릭병: 근육 운동을 조절하는 신경이 약해져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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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티븐 호킹」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2	 스티븐 호킹이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두 가지 까닭을 써 봅시다.

3	 보기  의 문장을 넣어 짧은 글을 써 봅시다.

1   스티븐 호킹의 꿈은 무엇이었나요?

2   스티븐 호킹이 괴로워 견딜 수 없었던 까닭은 무엇인가요?

3   데니스 시아마 교수는 스티븐 호킹을 어떻게 대했나요?

9

보기    눈을 뗄 수 없었다.

4	 스티븐 호킹에게 칭찬하는 편지를 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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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영실이 노비 신분을 어떻게 이겨 냈는지 생각하며 「장영실」을 읽어 봅

시다.

장영실은 세종 대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의 과학자이자 발명가였습니다. 그

는 별의 움직임과 위치를 알 수 있는 ‘혼천의’를 만들고 우리나라 최초로 물시계

인 ‘자격루’도 만들었습니다. 세종 대왕은 이런 장영실에게 큰 벼슬을 내렸습니

다. 그런데 장영실의 원래 신분은 관아●의 노비였습니다. 

장영실이 동래 지방 관아의 노비로 살 때였습니다. 가뭄이 심하게 들어 논바닥

이 거북 등처럼 쩍쩍 갈라졌습니다. 농부들은 논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

다. 곰곰이 논둑을 걷던 장영실에게 번뜩이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윗마을에 있는 저수지에서 논으로 물을 끌어오겠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저수지보다 낮게 도랑을 파서 아래로 흐르게 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투덜거리며 몇 날 며칠 동안 도랑을 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으로 장

영실이 저수지의 둑을 텄습니다. 그러자 저수지의 물이 콸콸 흘러 논으로 들어

갔습니다.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사또는 장영실의 재주를 자세히 쓴 편지를 임금님께 올렸습니다. 임금님은 얼

른 장영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장영실은 꿈도 꾸어 보지 못했던 한양

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네가 장영실이구나. 이제부터는 관아의 노비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일하거라.”

임금님은 장영실에게 벼슬을 내렸습니다.

음식 무엇으로 만든 음식일까요?

두부

케첩

바게트

요구르트

동치미

  �글을 읽고 인물들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 냈는지 알아냈나요?

배움 다지기

 글을 읽고 새로 알게 된 사실을 정리해 봅시다.

건강에 좋은 음식10

음식을 만드는 재료를 알아보는 문제를 풀어 봅시다.

● 관아: 옛날에 고을을 다스리던 곳

장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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